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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사랑받는 아들”
	“주님 세례 축일” 
	2009년1월11일

	복음 묵상; 
	[마르 1,7-11]
	[이사야 42,1-4.6-7]
	[사도10,34-38]

	2000년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당신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심을 나타내며, 당신과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간과의 소통이듯이 주님의 뜻에 따른 우리가 받은 세례는 구원으로 가는 문이며 나를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랑의 행위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그 사랑의 모습을 살려고 다짐한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인간 구원을 위한 번뇌와 고통과 죽음의 여정에서 사랑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물과 기름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즘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어렵고 힘들며 더더욱 여러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러나 세례를 통한 성삼위의 사랑과 위로는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자녀이다"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우리도 진정 나를 발견하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자.  (원주 신우식 신부님 강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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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 시편의 말씀을 매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지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우리 안에는 은총의 흐름을 막는 자만심, 두려움,

자기중심 같은 폐쇄회로들이 흐르기 때문이다.

 

신실한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도를 받는 사람은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알게 된다.

지도자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안에 

새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적 지도 기법  -문종원베드로  신부 -


오늘의 말씀 사탕;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에페 2,8).”
